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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코스트가 낮은 에탄을 바탕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을 3000만톤 수준으로 확대한데 이어 에틸렌을 중심

으로 유도제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미국도 코스트가 에탄만큼 낮은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에틸렌 유도제품 및 PVC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창구인 중국이 나프타 베이스 스팀 크래커 확장에 이어 석탄계 CTO 사업을 본격화함

으로써 수출처를 잃어버릴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3가지 위기요인은 어제오늘 부상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

급과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수출의존도가 50-70%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2000년 이전부터 중동의 대대적인 신증설이 위협요인으로 다가왔음에도 중동의 투자가 지연되

면서 위기가 지연됐으나 2010년을 넘어서면서 중동이 에틸렌 신증설에 그치지 않고 유도제품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이 예상외로 성과를 거두면서 중동에 이은 복병

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화한 후유증으

로 긴축금융 정책을 들고 나와 국내기업들을 긴장

시켰고, 2012년부터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불거진 

중국의 수출부진이 석유화학제품 수입 감소로 이

어져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을 공급과잉의 소용돌

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은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

된데 그치지 않고 석탄화학을 본격화함으로써 에틸렌 및 프로필렌 공급부족을 커버함은 물론 폴리에스터섬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MEG까지 자급체제를 갖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폴리에스터의 또다른 원료인 PTA는 이미 공급과잉으로 전환돼 국내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MEG

까지 공급과잉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실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구도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그동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고정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을 추

진했으나 근본적으로 원료코스트가 낮은 중동이나 미국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패한 경영전략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본이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을 훨씬 앞서 있으면서도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이유로, 일본기업들은 M-X 

생산을 확대하면서 위험성이 따르는 P-X는 직접 신증설에 나서지 않고 국내기업들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석유화학 시장을 보는 시각이 근시안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며, 국내기업의 생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및 유럽의 컨설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5년, 10년이 아니라 20-3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성찰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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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진짜 위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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